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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호면은 지각평형으로 인해 지형이 높은 곳의 하부에서는 깊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

려졌다. 그러나 지형의 규모가 작아서 수직 하중이 작을 경우에는 지각 혹은 암권의 강도에 의해서 

이런 하중이 지지되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경향이 나타나지 않게 되는데, 어느 정도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지는 지역에 따라 다르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와 주변의 중력자료를 바탕으로 대표적인 지하 

밀도 불연속면인 모호면의 구조를 계산하고 그 의미를 토론한다.

연구를 위해 다양한 중력자료를 이용하였다. 부산대학교는 2000년대 초반에 한라산 정상을 포함하

여 제주도 육상과 인근 도서지방에 대한 중력탐사를 통해 950점의 고정밀 중력자료를 확보하였는데, 
측위는 기본적으로 위성항법시스템(GNSS)과 지오이드 모델 및 인근의 수준점을 이용하여 결정한 것

이며, 일부 위성신호를 수신하기 어려운 곳에서는 고전적인 측량과 결합하였다. 제주도 주변의 해상에 

대해서는 미국 Scripps Institute of Oceanography,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에서 제공하는 

인공위성고도계를 이용하여 결정한 고도이상자료를 이용하였다. 그리고 남한의 육상지역에 대해서는 

부산대학교 중력자료, 일본 육상지역은 일본 지질조사소 자료(현, AIST), 나머지 중국, 북한 등의 지

역에 대해서는 EGM2008 자료를 이용하였다. 지형자료는 SRTM3과 SRTM30_Plus를 이용하였다. 
SRTM3과 제주 육상중력측정지점의 높이차는 전체 950개의 92%가 ±5m 이내이며, -35.5~26.7m의 

범위를 보여주는데, 산정에서는 GPS 측정치가 높고, 계곡에서는 그 반대의 경향을 보여줌으로써 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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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와 분석결과의 신뢰성을 높여준다.

제주도 육상의 경우 고도이상은 13.69~175.74mGal, 부우게이상은 0.19~34.01mGal, 지각평형이상은 

3.47~35.14mGal의 범위를 나타낸다. 중력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제주도의 평균밀도는 지각의 평균

밀도인 2670kg/m3 보다 훨씬 작은 2390kg/m3 정도로 추정되는데, 이는 제주도 지표하의 미고결 퇴적

층이 두껍게 형성되어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Airy형의 국지적 지각평형을 가정하고 계산하더라도 

지각평형보정은 평균 0.91mGal, 표준편차 1.53mGal, 최대 3.34mGal, 최소 –2.77mGal 수준에 불과하

여, 제주도의 수직 하중이 매우 작을 것임을 보여준다.

중력역산을 통해 드러난 제주도 하부의 모호면은 주변보다 오히려 수백 m 더 높이 솟아있는 구조

를 보여준다. 이것은 점의 형태가 아니라 주변으로 뻗어있는 대상의 구조를 보여주는데, 북동쪽으로는 

경상분지 쪽으로 향하고 제주도에서 방향이 꺾이면서 서쪽 혹은 서북서쪽으로 약 150km 이상 뻗어나

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구조는 이 지역이 횡압력에 의한 모호면의 습곡구조가 형성되었을 가능성

을 제시하며, 습곡형성과정에서 발생한 압력변화와 습곡의 형태는 제주도의 형성에 대한 새로운 가설

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는 이 가설을 지지할 수 있는 추가적인 지구물리자료와 

함께 제주도 마그마 형성에 대한 새로운 견해를 제시하고자 한다.

Fig. 1. Isostatic anomaly of Jeju (Cheju) volcanic island and its vicinity




